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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33.59달러로 불안장세
석유공사, WTI는 14년만에 40달러 돌파 … 중동 석유안보 불안감 팽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현물 가격이 14년만에 4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승 요인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Dubai유만 33.59달러로 0.22달러 하락해 2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11일 현지에서 거래된 WTI 선․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13달러, 1.16달러 각각 

급등한 배럴당 40.06달러, 40.0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WTI의 40달러 돌파는 1990년 10월 이후 14년만이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선물가격도 1.39달러 상승한 37.36달러로 1990년 10월 16일 37.96달러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Brent유 현물은 가격 변동 없이 36.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일부 회원국들이 증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의 움직임이 공급증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 잇따

르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관망세를 보이던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사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가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던 중동정세는 미군의 포로학대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동 지역의 반미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면 그만큼 추가 테러 및 확전 가능성이 높아져 

석유 안보는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소비국들의 석유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유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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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은 WTI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4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유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악재에 휘청이는 국내경제의 앞날에 또하나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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